
CBS 경영진은 울산국을 기어코 소멸의 길로 몰아넣을 생각인가?

지난해 말 울산에서는 국장급 인사가 연이어 났다. 경영기획국장은 부산, 보도제작국
장은 서울로 자리를 옮겼다. 수년에서 십 수년간 한솥밥을 먹은 선배이자 동료가 떠나
는 모습을 보면서 조합원들은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런데 회사는 이들이 떠난 자리를 채워주지 않는단다. 경영 악화를 이유로 2개의 국
장 자리를 비워둔다고 한다. 대신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팀장급 인사를 단행해 팀 
체제로 조직을 축소 운영할 예정이란다. 조합원에게 사실상 간부 역할을 맡기는 것이
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제 울산국에 남은 국장은 단 한명에 불과하다. 최근 몇년간 연
이은 인력 감축 결정으로 11명이었던 울산국 소속 직원은 7명으로 줄었고, 그로 인해 
조직은 활기를 잃었다. 조합원들은 기존 업무를 소화하는데 급급할 뿐 어떤 새로운 시
도도 할 수 없다.

회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울산국의 인력난을 가중시켜 왔다. 본사로 파견 간 PD의 자
리를 채워주지 않았고, 정년퇴직한 기술국장의 자리도 메워주지 않았다. 여기에 이번 
인사를 통해 2명을 추가 감축했다.

조합원들은 분노와 함께 두려움을 느낀다. 경영이 더 악화하면 이번엔 내가 떠날 수도 
있다는 분노 섞인 걱정. 경영진은 제대로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TO조차 무시한 채 지
역국의 요구에 눈 감고, 귀를 닫았다. 아무런 비전 제시도 없이 경영 논리로 끊임없이 
인력 감축만 단행하는 사측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

울산 조합원들은 경영진에게 요구한다. 사람을 줄여 경영 실적을 개선하려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인사를 이젠 멈춰달라. 비정상적인 인력 구조를 개선할 청사진을 우리에
게 보여달라. 십 수년째 되풀이하고 있는 “경영 환경이 개선되면 인력 충원을 해주겠
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즉각적인 실행을 통해 비정상적인 인력 구조를 개선해달라.

우리는 ‘사랑하는 울산국’을 소멸의 길로 내모는 사측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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